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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광주시민 생활체육인들의 한마

음축제가성황리에막을내렸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8

10일 사흘간 광주전천후게이트볼구장진

월국제테니스장등에서 제26회 광주시장

기생활체육한마음축제를열었다

이번 축제는 광주 생활체육 동호인

5000여명이참가해축구배구배드민턴

플로어볼 등 16개 종목에서 평소 갈고 닦

은기량을겨뤘다

특히 올해는 자치구 경쟁이 아닌 종목

별경기로치러졌다

축구와소프트볼은광산구가우승을차

지했다 검도 종합우승은남구가 배구 남

자부는 서구여자부는 광산구가 정상에

올랐다

게이트볼은 북구 일곡클럽이 볼링 단

체전은북구가 야구는 1부리그의경우진

도전력 3부리그는 하나싱크가 정상에 올

랐다

정구와 탁구는 북구가 족구는 광산구

테니스는 남자부 최화재김정진이 원앙

부는 황유선김정애가 각각 우승을 차지

했다 파크골프 단체전에서는 김석길김

만홍이우승컵을들어올렸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생활체

육한마음축제는선의의경쟁속에서우의

를다지는시민화합의장이라며특히올

해 축제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동호인들

이참여해열기가뜨거웠다고평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탁구동호인들이빛고을건강타운에서그동안갈고닦은실력을겨루고있다이번축제에서는북구가우승을차지했다

광주시생활체육회제공

선의의 경쟁 꽃피운우의광주 생활체전폐막

16개종목 5000명 참가

정동진 광주시검도회 전무이사(50광주서석고 체육교사)

가검도 8단입신(入神)의경지에올랐다

1977년충장중1학년때처음으로죽도(竹刀)를잡은정전무

는38년간의수련끝에지난달충북음성군대한검도회중앙연

수원에서열린 2014년도정기승단심사에서검도의마지막승

단시험을통과세계검도계공인8단의영예를안았다 4수끝

에 등극한 8단은 우리나라 50만 검도인중 70명 정도이고 광

주전남에서는 5명뿐이다 검도 8단이 어려운 까닭은 이론과

실력은기본이고품성과연륜을모두갖춰야하기때문이다

8단은 7단 승단후 10년이지나고 만 48세 이상이돼야시

험자격을부여한다 이로인해초고속승단을한다고해도최

소 31년은 수련을해야 한다 승단시험은실기동작(대련)검

도본(형)본국검법이론(논문) 등 4가지를실시한다 심사는

최고수인 8단범사이상의심의위원 10명중 8명이상의찬성

을받아야합격이다

이번심사에서도 21명가운데 3명만승단에성공했다

정 전무는 검도 8단은 검도수련의 꽃이라 불린다며 검

도기술뿐만아니라성품등인격의완성도까지인정받는것

이라고설명했다

그는 검도의 가장큰매력은 심신의 조화라고 했다 기검

체일치(氣劍體一致)심기력일치(心氣力一致)의 수련과정에

서고도의집중력과인내심등강인한정신력을기르게한다

동시에전신을고르게발달시키고심폐기능을강화시켜지구

력순발력민첩성을 좋게 한다 상대와의 대련은 신중함과

참을성을기르게한다고예찬했다

그의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모교인

광주서석고에서 수련하면서 학생들에게 검도를 가르치고 있

다 자그만치 27년째다 1991년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 남

자단체전에서준우승했고 2003년세계검도선수권대회한국

여자부코치로출전해단체전준우승을이끌었다 대한검도회

이사와 선수강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체육훈

장백마장을수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검객정동진 入神

광주시검도회전무 8단 승단

광주전남 5명전국 70명뿐

광주의 핀수영 남매가 제주 전국체전

에 이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아시아

신기록 2개를갈아치우며3관왕에올랐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김태균과 장예솔은

지난 68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3

관왕에올랐다

김태균은남자부잠영 50m에서 13초96

으로 골인 자신이 세운 아시아기록을 0

05초줄이며금메달을안았다잠영 100m

에서도 자신이 기록한 아시아기록을 022

초단축 31초70으로금빛물살을갈랐다

김태균은 계영 400m에서 이관호이동

진유경현과함께 2분23초65로물살을가

르며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 금메달 3

개를거머쥐었다

장예솔은여자부표면 50m에서 17초52

로금메달을따낸데이어표면 100m에서

도 41초99의 기록으로 1위를차지했다 계

영 800m에서는 전윤진ㆍ권다솜ㆍ김보경

과조를이뤄 6분13초98로 우승을차지 3

관왕에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

핀수영 남매 김태균장예솔국제대회나란히 3관왕

아시아핀수영선수권

<광주시체육회>

검도 8단의 조건

7단승단후 10년이상만 48세이상(최소 31년)

실기동작검도본본국검법이론등 4가지시험

8단이상심사위원 10명중 8명이상찬성


